
열린마당열린마당 국립중앙도서관의 메인 로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국의 고전문학을 재발견하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체험공간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을 상징하는 '지식의 물결' 책 모형과

열린 공간 전반을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한 체험관에서

도서관 실감형 콘텐츠를 더 가까이 체험해 보세요.

K-문학의 재발견 

한국적인 선, 색채와 문양을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로 한국 고전문학을 현대적인 감각의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관람시간   09:30~18:00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이용안내 •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상영 시간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세요. 

       * K-문학의 재발견의 상영모드(show mode): 일 2회 운영(10:30, 15:30)

 •  공간 내 소지품 반입이 불가하며 만 16세 미만 관람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콘텐츠 상영 시간 내 체험관 내부는 어두우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나, 삼각대, 플래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람예약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이용 > 전시 > 열린마당

휴  관  일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문        의 02-3456-6169 

상영정보 및 

예약 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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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의 대화 

이상이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는 콘셉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미디어인 ‘보고/읽는 디지털 북’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송강 정철의 여정 한 눈에 보기

1  한양(서울) → 평구역(양주) → 흑수(여주) 

→ 2  섬강·치악(원주) →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강원도 동북쪽) → 

3  4  5  금강산 → 6  총석정(통천) → 

삼일포(고성) → 청간정(간성) → 낙산사(양양) 

→ 경포대(강릉) → 죽서루(삼척) → 

7  망양정(울진)

‘관동별곡’ 수록 원본 자료

정철(鄭澈) 지음, 『松江歌辭』  

1763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貴0236-1

이상과의 추억

관람을 마친 후 이상이 활동했던 공간을 배경으로 작가와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명 김해경.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상 경성고등학교 건축과

(현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수석으로 졸업.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技手)로 근무. 1930년 「십이월십이일(十二月十二日)」을 이상(李箱)

이라는 필명으로 연재.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자상(自像)」 입선 후 

폐결핵 진단받음. 조선총독부를 그만둔 후 1933년 <카톨릭청년>에 시를 

발표하며 본격적 작품 활동 시작, 같은 해 황해도 요양 중 기생 금홍 만남. 

서울 종로1가에 다방 ‘제비’ 개업. 이후 시인 정지용 등과 ‘구인회’ 일원으로 

활동. 화가 구본웅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면서 1936년 변동림과 

결혼.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氣象圖)」 표지 장정 편집 등 활동하며 대표작 

「날개」 발표. 새로운 모색을 위해 도쿄로 건너갔으나 1937년 사상범으로 

몰려 한 달간 유치장에 수감된 후 병세 악화로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1536~1593)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해(1580년)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산수와 풍경, 유적과 풍속 등에 대한 감회를 활달하고 호방하게 노래한 국·한문 혼용 유람 

기행가사입니다. ‘K-문학의 재발견-관동별곡’은 원작에 기술된 주요 장소를 소재로 작가의 심경과 

소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상적인 요소를 더해 표현한 실감 콘텐츠입니다. 작가의 여정을 

8개 장면으로 구현하였으며, 대기모드(Idle mode)와 상영모드(show mode)로 운영됩니다.(약 11분) 

수장고에 보존된 ‘관동별곡’을 거대한 동판에 새김. 천장엔 단청이 나타나고, 기둥에 청사초롱이 

켜지며 영상 시작

인트로

* 음악감독: 류경화(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이상(李箱, 1910~1937)

작가 소개

‘읽는 디지털 북’에서는 이상의 대사에 맞추어 관련된 

작품과 관련 정보를 보여주거나(메인영상)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영상에 나타난 이상의 작품 원문과 

번역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프롤로그 영상) 

‘보는 디지털북’에서는 작가 이상이 소개하는 작품의 

원문과 영상 속 텍스트 아트에 담긴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영상(약 9분)과 프롤로그 영상(20분,  

이상의 작품 소개 등)이 번갈아 상영됩니다.  

제비다방 

경성거리 

‘보는 디지털북’은 1930년대 이상이 주로 생활했던 공간인 제비다방, 건축기사실, 화실, 경성거리 

순으로 배경이 전환되면서 각 공간과 연관된 작가의 삶과 인물(구본웅 등 구인회 문인, 금홍)을 

소개합니다. 이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사고를 했던 예술가로서의 열의와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꿈, 인생관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로서의 철학이 담긴 작품 세계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K-문학의 재발견 작가와의 만남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한양의 경복궁을 배경으로 정철이 관찰사에 임명된 후 떠나는 심정 표현. 경복궁 주변 산과 강이 나타남

경복궁

1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전경의 모습을 현대적 산수화로 표현

비로봉, 금강산 

전경

5

섬강의 거센 물줄기와 치악산의 산세(山勢) 등을 표현

섬강과 치악산

2

일출의 변화에 따라 수정처럼 빛나는 총석정의 모습을 신비롭게 형상화

총석정

6

만월(滿月)이 녹아내린 만폭동 폭포라는 가상의 설정과 폭포 옆 무지개로 신비한 절경 그려냄

만폭동 폭포

3

망양정 안에서 본 동해의 월출을 작가의 시점으로 나타냄 

망양정

7

사계절에 따라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금강산 봉우리의 산세(山勢)를 표현

금강산 봉우리

4

달이 있는 밤하늘 풍경과 은하수, 별들의 움직임 묘사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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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의 만남 작가 이상K-문학의 재발견      관동별곡(關東別曲)

한강

‘읽는 디지털북’에서는 이상의 대사에 맞추어 관련된 

작품과 관련 정보를 보여주거나(메인영상)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영상에 나타난 이상의 작품 원문과 

번역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프롤로그 영상) 

‘보는 디지털북’에서는 작가 이상이 소개하는 작품의 

원문과 영상 속 텍스트 아트에 담긴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인영상(약 9분)과 프롤로그 영상(20분,  

이상의 작품 소개 등)이 번갈아 상영됩니다.  

‘보는 디지털북’은 1930년대 이상이 주로 생활했던 공간인 제비다방, 건축기사실, 화실, 경성거리 

순으로 배경이 전환되면서 각 공간과 연관된 작가의 삶과 인물(구본웅 등 구인회 문인, 금홍)을 

소개합니다. 이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사고를 했던 예술가로서의 열의와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꿈, 인생관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로서의 철학이 담긴 작품 세계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는 콘셉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미디어인 ‘보고/읽는 디지털북’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